
2022년 12월 18일 

들어가는 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그 오래전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다는 정체도 알 수 없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로부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신명기 31:6 을 히브리서13:5 에서 인용하며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을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얼마든지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본말                                                                                                                                                                                     

본문에 기록된 동방박사들로부터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동방박사와 같이 오늘날에도 현명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전심으로 찾았다는 

것은 그들의 고백이 아닌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편에 섭니다. 헤롯은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는데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족도 예외없이 처단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한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의 진정한 왕이 탄생했다면서 그를 경배하러 가겠다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이나 위협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이 그 먼거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는 내 바램과 기대조차 다 내려놓고 주님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귀한 시간과 물질도 기쁨으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맺는말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가 보여준 귀한 믿음의 본이 우리 가운데 은은하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편에 서며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성경이 혹시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2.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며 순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주는 교훈” (마태복음 2:1~12 ) 



* 경배와찬양 

대 표 기 도 

 

봉 헌 찬 양 

 

공동체소식  

*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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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진준라인홀드 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1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3부: 성가대 “Night of the Silence” 
      
 

송경원 목사 

마태복음 2:1-12 

 

“동방박사가 주는 교훈” 

 
 

 

송경원 목사 

 

1,3부: “이 땅 위에 오신”                

 

 1 부: 진준라인홀드 집사 

 3 부: 이다니엘 집사 

수요: 김정숙 집사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탄성찬연합예배: 12/25(주일) 오전 8시(한어), 오전 11시(한어,영어)  

 (2) 침례식:12/25(주일) 오전10:45  

 (3) 라티 문 성탄 선교헌금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 우리 교단 해외선교부 (IMB)를    

      통해 전액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로비에 준비된  "라티 문 성탄선교헌금 봉투" 를 사용해 주세요. 

   2. 2023년도 집사 임명 편지를 받은 임명집사 후보자들께서는 12/22(목)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거나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찬양콘서트: 12/28(수) 오후 7시, 본당. 찬양사역자 박진희 집사와 함께 하는 찬양워십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한영으로 진행합니다)  

   4. 2022-2023 봄학기 한글학교: 수업기간-1/14(토)~5/27(토), 대상-4세~성인 

       ※ 등록마감-12/31(토)까지. 수업료-$200(점심식사 제공) 

   5. 한어부 목장 지원 기간: 12/11(주일)-12/25(주일). 장소-체육관  

   6. 목자, 목녀 (청지기, 돌봄지기) 모임: 12/24(토) 오전 7:30, 장소-베들레힘 성전     

7. 학생부/영어청년부 겨울 수련회: 주제-SPROUT(마13:23), 일시-12/28(수)-30(금) 

    장소-Camp Cascades Conference, 회비-$100 (형제가 함께 등록할 경우 $10 할인) 

   8. 2023년 교회 표어: "RESET, REBOUND" (사 43:18-19)  

     (1) 전교인 새해맞이 주일예배: 1/1(주일) 8시(한어), 11시(한어, 영어)  

     (2) 새해 특별새벽예배: 1/2(월)-1/7(토) 오전 6:00. 주제: “하늘의 지혜로 도약하라!”     

          ※ 1/2(월)과 1/7(토)는 연합새벽예배입니다 

     (3) 목회자 축복안수기도: 1/7(토) 새벽예배 후.  

     (4) 2023년 기도제목카드는 1/7(토) 목회자 축복안수기도 때 가져오시거나, 1/8(주일)까지 

           본당 로비에 있는 2023년 기도박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영아부 11시 예배를 섬겨줄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리아안 전도사) 

  10. M52 구제 헌금 신청: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마을 공동체장과 청지기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역    

  1.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 이상 하신 성도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 바랍니다. 

  2. 2023년 기념일을 맞아 주일 오찬으로 섬겨주실 성도는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 바랍니다.  

  3. 생명의 삶 1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4. 겨울철 안전을 위하여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중보: Jerry Strozyk, Ron Whitney, James Starks, William Dungey, Tiffany Walker,  

         Conard Goering,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Ken Adkins, Wilbur Moore,   

         Clarence Turner, Fred Allen, 이태양, 이세진, 광순가이, 박지영  

          

1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3부: “기뻐하며 경배하세”, “참 반가운 신도여”, 

       “예수 우리 왕이여” 

 1 부: 미나리베라 집사 

연합예배, 칸타타 

수요: 찬양콘서트 

 24시간 기도 핫라인: 남궁곤 목사(253-753-8310), 봉숙오글 전도사(253-359-7869) 

찬양과기도 

대 표 기 도 

제          목 

성 경 말 씀 

말 씀 선 포 

수요찬양팀 

김정숙 집사 

“성령이 이끄시는 타이밍” 

사도행전 21:27-36 

전우일 목사 


